
<보도내용>

□ 연합뉴스는 2.8일 ｢[기자수첩] 인구전략위 출범 앞두고 권한 강화 이면엔 
부처간 주도권 다툼｣ 제하의 기사에서

 ㅇ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간사 부처 자리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
기획예산처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,

 ㅇ 위원회가 예산 사전 심의권을 확보해 예산의 흐름을 직접 들여다보며 
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정부는 인구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국정과제 취지에 부합하는 저출산･
고령사회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･협의중에 있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아직 저출산･고령사회위원회의 구체적인 개편방향이나 내용은
결정된 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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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
구체적인 개편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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